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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중국정부, 식품가격 상한제 도입 예정   

□ 중국정부는 최근 소비자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식품가격 급등세를 진정시키

기 위해 향후 몇 주간 식품가격 상한제를 포함한 통제 및 투기단속 조치들을 취

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. 

  o 10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대비 4.4%를 기록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

발하던 지난 2008년 9월 4.6%를 기록한 이후 2년 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함. 

  o 이 중 식품 외의 물가상승률은 1.6%에 불과한 반면, 식품은 이상기후 여파로 무

려 10.1% 급등해 식품가격 급등이 최근 물가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

라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(NDRC)와 지방정부는 채소가격 급등과 농산물 사재

기를 막기 위해 식품가격 상한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. 

  o 또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옥수수, 면화 등 농산물 사재기로 가격을 급등시키는 

행위를 집중 단속해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침도 세웠으며, 주요 식품가격을 

묶어 제한선을 정해 이를 상회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이른바 ‘조합권 

가격통제’ 방안 도입도 검토하고 있음. 

□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양적완화책 시행으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플레

이션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연내 중국정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커지

고 있음. 

  o 최근 물가상승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부양책으

로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린데다가, 미국 등 선진국들의 양적완화정책으로 해외 

단기자금(핫머니)들이 중국으로 흘러들어오면서 통화량이 급증한 데 있다고 분

석하고 있음. 

  o 이에 따라 중국정부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방어하기 위해 지난 10월에 이어 연내

에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.  

(로이터, 11/16) 




